
 OPEN ACCESS

화제한어 ‘도서관’ 명칭의 변용과 쟁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ransformation and Issue of the Japanese-Chinese Word 

‘Library’

윤 희 윤 (Hee-Yoon Yoon)*

목  차

1. 서 론

2. 일본에서 도서관 명칭의 변용과 쟁점

3. 중국에서 도서관 명칭의 변용과 쟁점

4. 요약 및 결론

초 록

도서관(図書館)이란 말은 일본 메이지 중기에 서양의 library와 bibliothek를 번역한 화제한어다. 이를 한자문화권의 
중국(图书馆), 대만(圖書館), 한국(도서관), 베트남(Dồ thư quán)이 수용하였다. 그렇다면 일본과 중국에서는 언제, 
누가 서양 도서관을 최초로 소개하였는가. 일본의 중론은 계몽사상가 후쿠자와(福澤諭吉)의 ｢西洋事情, 1866｣이고, 
중국은 개혁사상가 양계초(梁启超)의 ｢时务报, 1896년｣ 기사를 최초로 지목하는 견해가 많다. 이에 본 연구는 양국에 
서양 도서관을 소개한 근대 사전, 저서, 역서, 논문, 신문기사 등을 중심으로 ‘도서관’이란 명칭이 등장한 시기와 인물을 
추적하고 논증하였다. 그 결과, 일본에서는 모도끼(本木正栄)의 ｢諳厄利亜語林大成, 1814｣를 비롯한 여러 견문기 및 
사전에서 다양한 용어로 서양 도서관을 기술하였기 때문에 1866년 후쿠자와 소개설은 오류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류정담(刘
正埮)의 ｢汉语外来词词典, 1884｣에 도서관이란 용어가 최초로 등장하므로 1896년 양계초 도입설은 사실이 아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한국에서 도서관이란 용어가 최초로 사용된 시기, 1901년 일본홍도회 부산지회가 설립한 한국 최초의 
도서관 명칭에 대한 추적과 논증이 요구된다.

ABSTRACT
The word library(図書館) is a Japanese translation of the Western library or Bibliothek in the mid-Meiji 

period. This word has been accepted in Chinese(图书馆), Taiwan(圖書館), Korea(도서관), and Vietnam(Dđồ 
thư quán), which are Chinese-speaking countries. If so, when and who first introduced the term library 
to Japan and China? In Japan, the enlightenment thinker Fukuzawa’s ｢Seiyo Jijo, 1866｣ is regarded as 
the first document to introduce the Western library, and in China, the article published in ｢Qing Yi Bao, 
1896｣ by the reformed thinker Liang Qichao referred to as the first example. Therefore, this study traced 
and demonstrated the time and person in which the word library appeared, focusing on modern dictionaries, 
books, translations, papers, and newspaper articles that were introduced in both countries. As a result, 
the theory of the introduction to Fukuzawa in 1866 is wrong because Western libraries are described in 
various terms in many diaries and dictionaries, including Motoki’s ｢An English Japanese Dictionary of 
the Spoken Language, 1814｣. Also, in China, the theory of introduction of Liang Qichao in 1896 is not 
true because the term library first appeared in Ryu Jeong-dam’s ｢A Dictionary of Loan Words and Hybrid 
Words in Chinese, 1884｣. In the same context, it is necessary to trace and argue the history of the first 
use of the term library in Korea and the name of the first library in Korea established by the Busan 
Branch of the Japan Hongdo Association in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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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목적

기록은 기억을 지배하는 역사적 증거다. 그

럼에도 고대문명에서 신화, 왕조사, 제왕의 치

적, 전쟁사, 행정문서, 경제활동, 학문탐구, 대

중의 삶과 문화 등을 집적한 공간 내지 시설의 

명칭은 기록관, 박물관, 도서관 등이 혼용되는 

가운데 전공에 따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할 정

도로 입장 차가 크다.

가령 시리아 에블라 왕국의 경우, 기록학계

는 점토판 공문서가 많다는 이유로 왕립 기록

보존소로 간주하는 반면 도서관계는 왕립도서

관으로 인식한다. 신아시리아 제국의 니네베도

서관(또는 아슈르바니팔 왕립도서관)도 기록

학계 일부에서는 왕립기록관이라는 입장을 취

한다. 그러나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무세이온에

서 대학, 박물관, 도서관 기능을 겸한 부루치움

의 성격에 대한 중론은 왕립도서관이다. 당시 

명칭은 ‘λεξάνδρεια βιβλιοθήκη’이다. 로마

제국에서는 그리스어 βιβλιοθήκη가 도서관 

명칭으로 사용되었고, 라틴어 bibliotheca(또는 

bybliotheca)로 계승되었다. 그 변용이 독일어 

bibliothek, 프랑스어 bibliothèque, 이탈리아어 

및 스페인어 biblioteca, 네덜란드어 bibliotheek, 

러시아어 библиоте́ка(biblioteka) 등이다. 반

면에 영미에서 범용되는 library의 어원은 라틴

어 librarium(책 상자)이며, 14세기 앵글로 프

랑스어 librarie 또는 고대 프랑스어 librairie로 

변용된 후 지구촌 도서관 명칭으로 범용되고 

있다. 

한편, 고대 동양에서 도서관은 왕조를 달리

하며 고유명사에 부(府), 실(室), 각(阁), 전

(殿), 당(堂), 장(藏), 루(楼), 고(庫), 원(院) 

등을 후치․호칭하였다. 그러다가 메이지 정부

의 서양 시찰단이 선진 문물과 제도를 번역․

소개하는 과정에서 유럽의 bibliotheca와 영미

의 library를 한자어 ‘지도(地図) 또는 도판(図

版)과 서적(書籍)을 조합하고 관(館)을 부기

한’ 화제한어(和製漢語)인 도서관(図書館)을 

조어하였고 한자문화권인 중국, 대만, 한국, 베

트남에 이입되었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화제

한어는 ‘일본에서 중국 한자의 음과 뜻을 이용

하여 독자적으로 만든 한자 어휘’를 말한다. 그

렇다면 서양 도서관을 일본에 최초로 소개한 

인물은 누구인가, 도서관이란 말은 누가 만들

었는가, 중국에는 언제 소개되었고 누가 이입

하였는가. 일본에서는 근대 계몽사상가 겸 저

술가인 후쿠자와(福澤諭吉)를, 중국에서는 개

혁사상가 겸 교육자 양계초(梁启超)를 지목하

고 있다. 그럼에도 논증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개화기 일본 및 중국의 여러 

문헌에 서양 도서관이 번역․소개되었다는 점

에 주목하여 양국의 사전, 저서, 번역서, 논문, 

신문기사, 홈페이지, 위키피디아를 비롯한 인터

넷 사이트에서 역사적 사실처럼 명시된 ‘도서

관’이란 용어의 최초 소개 및 도입설을 논증하

고 반론을 제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연구범위 및 방법

양국 도서관의 전사(前史)에 대한 추적을 

전제로 도서관이란 명칭이 언제 등장하였고 어

디에 소개되었는지를 논증하기 위한 연구의 범

위 및 방법, 그리고 한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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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시대적 범위는 고대에서 근대 개화기까

지로 한정한다. 중국은 주왕조에서 20세기 초반

까지, 일본은 고대국가가 성립된 7세기 아스카 

시대(飛鳥時代)부터 20세기 초반까지다. 

둘째, 연구방법은 근대 문헌조사를 전제로 

도서관이란 용어의 변용에 대한 시대적 선후관

계 분석을 병행한다. 이를 위해 고서, 근대 원전

자료, 신문자료, 연보, 법령 등 사료, 학술논저, 

디지털 파일, 홈페이지와 사이트, 인터넷 자료

를 최대한 추적하고 원전 중심의 인용 전거 및 

연계성, 영향관계를 분석한다.

셋째, 그럼에도 자료입수 제약, 원전 및 사료 

부족으로 인한 문헌조사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사료 추적 및 고증을 전제로 수정․보완을 위

한 후속연구가 불가피하다. 

1.3 선행연구 개관

일본과 중국에서 도서관 약사를 논한 선행연

구는 상당히 많다. 그러나 양국에서 도서관 명

칭 이전에 어떤 용어가 사용되었고 변용되어 

왔는지를 시계열적으로 추적한 연구는 극소수

이고 도서관 명칭을 이입한 주역과 대중화 시

점에 대한 견해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먼저 일본의 경우, 다케야바시(竹林熊彥, 1943, 

39-43)는 후쿠자와가 구미의 주요 국립도서관

(영국, 프랑스, 러시아), 국립도서관과 공중도서

관의 구분, 납본제도, 도서관 조직기구 등을 일

본에 처음 소개한 인물로 기술하였다. 이어 우라

타와 오가와(裏田武夫․小川剛, 1965, 153)는 

｢서양사정｣(西洋事情, 초편)이 근대 서양 도

서관을 일본에 최초로 소개된 책인데, 일본인 

안목으로 유럽 문물을 수용한 것으로 사회전반

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메이지 정부의 새로

운 정령에도 반영되었다는 논지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미우라(三浦太郎, 1998, 393-401)는 

대다수 도서관사 연구가 후쿠자와 ｢서양사정｣

을 구미 도서관 소개의 효시로 간주하여 고착

되어 왔으나 그 전에 유입된 대역사전과 세계

지리에 등장하며, 서양 도서관을 서적관으로 호

칭한 최초 인물은 1860년 미사절단으로 참가한 

모리타(森田太郎)이고, 1872년 이치카와(市川

清流) 건의로 문부성서적관이 설립된데 이어 

1880년 7월 동경도서관으로 개칭됨으로써 도

서관 시대가 개막되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중국의 경우, 장려화(張麗華, 2009, 

47-69)는 지금까지 도서관이란 말이 최초로 등

장한 중국 기록은 고조(古城貞吉)가 ｢시무보｣

(时务报) 제6권(1896년)에 번역․게재한 ‘古

巴岛述略’(쿠바섬 약사)이라는 입장이 중론인 

가운데 양계초 조어설과 통예학당도서관(通芸

学堂图书馆) 시초설도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

리고 1887-1888년 일본을 시찰한 부운룡(傅

云龙)의 ｢유역도경서기｣(游历图经余记)에 일

본․구미 도서관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초기 용

례는 중국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1890년대 

후반까지 중국어로 정착되지 않았으며, 중국인에

게 널리 인지된 후 ‘주정대학당장정’(奏定大学

堂章程)에 표기됨으로써 20세기 초반 정착되었

다고 주장하였다. 고엽칭(顾烨青, 2019, 110)은 

19세기 중반 일본 문헌에 소개된 서양 도서관

의 명칭을 추적한 후 네덜란드학자 미츠쿠리

(箕作阮甫)가 1851년 발간한 ｢팔굉통지｣(八

紘通誌. 初編)에서 대영박물관도서관 및 옥스

퍼드대학 보드레이안도서관을 공공서고로 번

역․소개한 것이 최초라고 주장하였다.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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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서남원(2019, 140)은 근대 서양인들이 중

국에 세운 도서관의 영문 명칭인 library를 중

국어로 번역한 것이 장서루(藏书楼)며, 상해 

천주당장서루(天主堂藏书楼)에 처음 사용되

었고, 무술변법(戊戌变法)1)을 전후로 유행하

다가 1900년 이후 도서관으로 대체되었다는 입

장을 제시하였다. 

요컨대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일본과 중국에 

도서관이란 용어가 최초로 등장한 시기, 개화

기 전에 번역․소개된 각종 문헌에서의 다양한 

명칭, 서양 도서관을 최초로 소개한 인물, 도서

관 명칭이 보편화된 시기 등에 대한 입장과 논

거에 일관성이 없다. 심지어 필자의 사전 조사

에서는 모든 선행연구에 제시된 문헌보다 앞서 

서양 도서관을 소개한 자료도 확인되었다.

    2. 일본에서 도서관 명칭의 
변용과 쟁점

2.1 도서관 발전과 명칭 변용

2.1.1 고대의 도서료(図書寮)와 예정(芸亭)

일본은 고분시대로 지칭되는 3-7세기 기내

(畿内), 구주(九州), 북관동(北関東), 산양(山

陽), 산음(山陰) 등에서 정치집단 규합 및 왕

권 형성을 통해 고대국가가 성립되었다는 시각

이 많다. 그러나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역

사적 합의도 없다. 

고대 일본에서 도서관의 출현은 불교 전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 최초 저작물은 7세기 

초반 아스카 시대의 황족이자 정치가 쇼토쿠태

자(聖徳太子)가 승만경(勝鬘経), 유마경(維

摩経), 법화경(法華経)에 주석을 붙인 ｢삼경

의소｣(三経義疏)이며, 나라(奈良)의 성덕종 

총본산인 법륭사 내 몽전(夢殿)에 보존하였다. 

그러나 과거 왕조나 개인이 기록물을 집적한 

역사적 증거가 없고, 종이도 610년 고구려 승려

화가 담징이 일본에 전파하였기 때문에 신뢰하

기 어렵다. 따라서 일본의 도서관 전사(前史)

는 대보율령(大宝律令) 제정 이후로 간주해야 

한다.

그 최초 명칭은 중무성(中務省, 현 궁내청) 

소속 도서료(図書寮)다. 701년 제정된 ｢대보

율령｣(大宝律令)에 따라 조정의 도서, 문서, 

불상 및 문구류를 제작․관리․수장할 목적으

로 설치된 공문서관 겸 도서관이다. 대보율령 

후 조지소(造紙所)가 부설되어 종이를 제작하

다가 794년 평안경(平安京) 천도와 함께 대내

리(大内裏) 밖 지옥천 근처에 분실인 지옥원

(紙屋院)을 설치하였다. 종이 제작에는 물 공

급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森本正和, 1999, 

66-73). 메이지 시대에는 교토로 이송되어 자

료유형별로 분산․보존하다가 관리문제로 천

황이 학문하던 시강국(侍講局)에 군집하였고, 

1884년 궁내성도서료에 인계되었다. 그 후 귀

족․무가․학자․구막부의 자료를 모아 장서

를 크게 확충하였다. 1946년 제릉료(諸陵寮) 

및 어가소(御歌所)의 사무를 인수한 후 1949

년 서릉부(書陵部)로 개칭하였다(杉本まゆ

子, 2015, 164). 그 때까지 도서료라는 명칭이 

유지되었다.

 1) 1868-1869년 도쿠가와막부(徳川幕府) 세력과 교토어소(京都御所)에 정치권력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세력 간의 

내전으로 막부가 패하고 일본 제국이 탄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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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가 하면 나라 말기인 770-780년에는 예

정(芸亭, 이칭 芸亭院)이 건립되었다. 헤이안

(平安) 초기의 칙찬사서 ｢속일본기｣(続日本

紀)에 따르면 귀족 겸 문인 이소노카미노(石

上宅嗣)가 평성경(平城京, 현 나라시) 사저를 

개축하여 아축사(阿閦寺, 현 市立一条高等学

校 부지 내)를 건립하고, 남동쪽 끝 외전서고 

중심의 구역을 예정으로 지칭하고 특히 불전과 

유선 등 한적을 수집․보존하면서 학자를 비롯

한 일반에 공개하였다. 일본 최고의 사립도서

관인 동시에 호학도의 자유로운 열람을 허용한 

공개도서관이자 문화시설이었다(総合仏教大

辞典編集委員会, 1988, 98; 土佐秀里, 2019, 

29). 예정은 개설 초기부터 수도 평성경(平城

京, 현 나라시 서부)의 학문연구 거점이었고, 9

세기 초까지 존속하다가 781년 이소노카미노 

사망과 794년 교토 천도 후 쇠퇴하였다. 현재는 

학교 동쪽에 전승지 표식과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

2.1.2 중세의 문고와 대본옥(貸本屋)

일본에서 중세의 시대적 범위는 1185년 가마

쿠라막부(鎌倉幕府) 성립에서 1573년 무로마

치막부(室町幕府) 사망까지 약 400년이다. 더 

넓히면 헤이안 시대(794-1185년)를 포함한 700

년이고, 심지어 에도(江戸, 1603-1867년) 시대

까지 확장하기도 한다. 다만, 정치사적으로는 무

가정권(武家政権)이 지배하던 시대다. 

이 시기에 등장한 명칭은 문고다. 서고를 의

미하는 ‘후미’(ふみ, 文)와 ‘쿠라’(くら, 庫)를 

조합한 화제한어(和製漢語)2)로 원래 서고를 

의미하였으나, 후에 황실․귀족․무가․문인 

등의 저택이나 시설, 사찰 외전에 수장된 장서 

자체 및 건물로 확대되었다. 최초 궁정문고는 

816년사가천황(嵯峨天皇)이 고전적, 고문서, 

연중행사 관련 도구류를 보존한 교토 중경구

(中京区)의 냉천원(冷泉院)3)이다. 귀족․무

가 등의 개인문고는 귀족 겸 정치인 와게노(和

気広世, 헤이안 초기)의 홍문원(弘文院), 귀족 

겸 학자 스가와라노(菅原道真)의 홍매전(紅

梅殿), 한학자 오에노(大江匡房)가 교토 자택

에 설치한 고케문고(江家文庫), 대신 후지와라

노(藤原頼長)의 아야쿠사(文倉), 북조씨(北

条氏) 일족이 요코야마 저택 내에 문서․기록

을 보존한 현존 최고의 무가문고인 가나자와문

고(金沢文庫), 에도막부 도쿠가와(徳川家康)

가 성내에 설치한 모미자마문고(紅葉山文庫, 

御文庫의 후신, 내각문고의 전신), 그리고 각지 

번(藩)4)이 설립한 문고가 대표적이다. 그 가운

데 모미자마문고는 ｢원치증보어서적목록󰡕(元
治増補御書籍目録)에 따르면 장서가 119,500

점(한적 65%)에 달할 정도로 방대하였다. 1818

년 후쿠오카 대번을 관할하던 키시다(岸田文

平) 지사와 하카타정(博多町) 주민이 기증한 

 2) 중국 한자어를 번역․조어한 한역어휘의 일종이다. 한자어 조어법(어휘, 어법, 문법)을 기반으로 일본어 특유한 

요소를 결합한 신조어로, 특히 메이지 유신 이래 서유럽에서 유래한 개념을 표현하거나 신문물과 개념을 한자어

로 번역한 용어가 많다. 과학, 철학, 우편 등 새로운 한자어와 자유, 관념, 복지, 도서관 등 고대 중국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거나 조합한 한자어로 나눌 수 있다. 

 3) 퇴임한 천황 거처 및 도서를 수장한 곳으로 사가천황 때는 냉연원(冷然院)이었으나, 화재(875년, 949년)로 소실

되자 재건한 후 ‘연’이 연기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냉천원’으로 개칭하였다. 

 4) 에도시대 1만석 이상의 영도를 보유한 봉건영주인 다이묘(大名)가 지배하던 영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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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로 구시다신사 부지 내 앵운관(桜雲館)에 

설치된 구시다문고(櫛田文庫)는 대중에게 개

방한 최초의 서민문고인 동시에 마을도서관이

었다(達也伊東, 2015, 12-18). 1831년 에도시

대 소송을 대행하던 아오야기(青柳文蔵)가 센

다이의학관에 기증한 서적 2,885부(9,937권)로 

개설한 아오야기문고(青柳文庫)는 메이지 유

신 때까지 존속하다가 무신변법 후의 혼란 속

에서 산실되었고 1874년 미야기사범학교(宮城

師範学校)가 개설될 때 일부 장서가 인계되어 

1881년 개설된 미야기서적관(宮城書籍館)으

로 승계되었다. 2차 세계대전 후 미야기현도서

관(宮城県図書館) 내에 아오야기문고(459부, 

3,339책)로 이어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사찰 문

고로는 불전과 한적을 보존한 교토의 법계사(法

界寺)를 비롯하여 고산사(高山寺)와 동복사(東

福寺), 남선사(南禪寺), 지적원(智積院), 나고

야 신복사(眞福寺) 등이 대표적이다.

다음으로 도서대여점, 유료 대출도서관, 마을

도서관의 성격을 함축한 대본옥(貸本屋)은 명화

(明和, 1764-1772년)․안영(安永, 1772-1781년)

을 전후로 패사소설(稗史小說)5)이 등장한 시

기에 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竹林熊彦, 1943, 

76). 에도시대 성행한 대본옥은 도시중심의 경

제성장, 서양 출판기술 수용에 따른 간행물 및 사

본 증가, 상업적 작가 출현, 대중 독자층 증가가 

배경이자 동인이다. 그 유형은 도시 내 대본옥, 도

시 유곽(遊廓)6) 대본옥, 가부키(歌舞伎)나 조

루리(浄瑠璃) 등 공연무대 중심의 대본옥으로 

대별할 수 있다(長友千代治, 2002, 115-133). 

초기에는 교토, 에도, 오사카가 중심이었으나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19세기 초 에도에

는 대본옥 조합이 12개 있었고 가입자수가 656명

이었으며, 오사카에서도 300여명이 대본옥을 운

영하였다(石川了, 1983, 211; 今田洋三, 2009, 

192-193). 메이지 시대는 더욱 성행한 가운데 

학술서․참고서 중심의 대본옥도 등장하였다. 

19세기 말 도쿄에는 이로하야대본옥(いろは屋

貸本店), 공익대본사(共益貸本社), 홍문관(弘

文館), 동경대본사(東京貸本社), 요시다대본점(吉

田貸本店屋), 이시가키대본점(石垣貸本店), 도

교대출도서관(東京貸出図書館) 등 대형 건물

에 도서관기능을 수행하는 신형 대본옥이 출현

하였다. 그 대부분은 후에 공공도서관으로 발

전하거나 대체되었다. 

2.1.3 메이지 시대의 서적관과 집서원

1868년 메이지 정부가 출범한 후 근대적 개

혁인 메이지 유신(明治維新, 1868-1889년)이 

전방위로 단행되었다. 이에 따라 문고도 서적

관, 집서원, 도서실 등을 거쳐 도서관으로 개칭

되었다. 이를 주도한 후쿠자와는 에도막부의 

명에 따라 1860년 미국을 방문하고, 1861년 유

럽사절단 통역원으로 참여한 후 1866년 ｢서양

사정｣ 초편 3책을, 1867년 다시 미국 방문 후 

1868년 외편 3책과 1870년 2편 4책을 간행하였

다. 총 10책에 수록된 내용은 정치, 조세, 국채, 

지폐, 회사, 외교, 군사, 과학기술, 학교, 도서관, 

 5) 원래 중국에서 패관(임금이 민간 및 거리의 소문을 기록하게 한 벼슬명)이 민간기록을 모은 역사서 또한 소설로

서 패관소설(稗官小說), 패관기서(稗官奇書) 등과도 혼용되었다.

 6) 에도시대 성매매 업소로, 관청 허가로 매음하던 공창(집장촌)을 말한다. 도쿄 요시와라로유곽(吉原遊廓), 교토 

시마바라유곽(島原遊郭), 오사카 신마치유곽(新町遊郭)이 유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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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문고, 병원, 박물관, 증기기관, 통신기계, 

가스 등이다. 초편 제1권에서 ‘문고’(文庫)라는 

제하로 유럽 도서관(ビブリオテーキ)을 다음

과 같이 소개하였다(福澤諭吉, 1866, 38-39; 慶

應義塾大学出版会, 2002, 39-40). 

서양 제국의 도부(都府)에는 문고가 있다. ｢비

브리오테키｣라 한다. 일용 서적․도화에서 고

서․진서에 이르기까지 만국의 모든 책이 갖추

어져 있고 대중은 방문하여 의지대로 독서할 수 

있다. 다만, 매일 서고 내에서 독서할 수 있어도 

집으로 가져가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 런던(竜

動)의 문고에는 80만권이 있다. 피터스부르그

(特堡)의 문고에는 90만권, 파리(巴理斯)의 문

고는 150만권이 있다. 프랑스 사람들의 말에 따

르면 파리문고의 책을 일렬로 놓으면 길이가 7리

에 달한다. 문고는 정부에 속해 있고, 국가 전체로 

보면 일부는 대중에게 속해 있다. 외국서는 구입

하고, 자국에서 새로 출판된 도서는 출판자가 

1부를 문고에 납본한다. 

<그림 1> ｢西洋事情｣ 표지 

이에 주목한 이치카와(市川清流)는 1872년 

유럽을 방문한 후 제출한 ‘서적원설립건백서’(書

籍院設立建白書)에서 박물관에 서적원을 병

설하도록 건의하였다. 동년 태정관의 문부대승

(文部大丞) 마치다(町田久成)는 문부성의 문

부경(文部卿, 장관) 다카도(大木喬任)에게 ‘박

물관서적원건설안’(博物館書籍館建設案)를 

제출하였고, 문부성박물국은 ‘원’을 ‘관’으로 수

정한 후 1790년 설립된 에도막무 직할의 교학

기관인 창평횡(昌平黌, 또는 昌平坂学問所)

을 동년 8월 1일 유시마성당(湯島聖堂) 구 대

학강당으로 옮겨 최초 관립 도서관인 ‘서적관’

을 개관하였다. 당시 규모는 동서 약 18m, 남북 

14.4m에 달했고, 2층에 열람실이 설치되었으

며, 장서는 약 13,000종(13만 책)을 넘었다. 

1873년 3월 박물국이 태정관박람회사무국 

소속으로 바뀌자 율령제 하에서 사법․행정․

입법을 관장하던 최고 기관 태정관과 문부성 

간에 갈등이 일어났다. 마치다는 박물관과 서

적관의 일체화를, 다나카(田中 不二麻呂)는 

서적관을 학교교육 보완기관으로 삼아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1874년 7월 7일 서적관은 유시

마성당에서 아사쿠사(浅草)의 구 에도막부미

창적지(江戸幕府米倉跡地)로 이전하여 아사

쿠사문고(浅草文庫)로 호칭하였고, 1875년 5

월 6일 문부성 소관의 동경서적관(東京書籍

館)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1876년부터 격심했

던 농민봉기와 사족반란(士族反乱)에 대응하

여 정부가 비용절감 및 기구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877년 1월 11일 교부성(教部省) 및 

경시청, 18일 태정관정원(太政官正院)이 폐

지된데 이어 19일 동경서적관과 박물관도 폐지

되었으며(伊東達也, 2013, 139). 1878년 동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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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관 관리가 동경부로 이관되어 유시마성당

에서 동경부서적관(東京府書籍館)으로 재개

관하는 등 숱한 우여곡절이 있었다.

그런가 하면, 교토부는 무사 겸 교육자로서 

게이오기주쿠(慶應義塾)를 창설한 후쿠자와, 

관료 겸 정치가 마사무라(槇村正直) 등의 구

상에 따라 1872년 9월 교토(현 중경우편국 부

근)에 최초의 유료 공공도서관인 ‘경도집서원’

(京都集書院)을 건립하고 익년 5월 개관하였

다. 민간이 경영한 집서원은 서양식 2층의 연면

적 500평에 서고와 열람실, 사무실을 두었다. 

이용료는 1회당 1전(錢), 5리(梩)였다. 그러나 

일서 중심의 낡은 장서, 교토부의 지원 축소와 

재정난, 핵심인물 다이고(大黒 屋) 사망, 지지

하던 인물들의 일선 후퇴 등으로 인해 1882년 

폐쇄되었다가 1898년 경도부립도서관으로 재

개관하였다.

2.2 도서관 명칭의 등장과 쟁점

도서관은 영미 library와 유럽 bibliothek을 

번역․조어한 화제한어다. 언제 누가 만들었고,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는 여러 학술적 추적에

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확실하다. 그럼에도 도

서관사 문헌에는 1866년 후쿠자와가 ｢서양사

정｣에서 대영박물관도서실을 소개한 점을 들

어 구미 도서관의 개념을 일본에 소개한 최초 

인물로 지목하는 사례가 많다(岩猿敏生, 2007, 

150; 宮地正人, 2005, 264; 加藤一夫 등, 2005, 

18; 奧泉和久, 2009, 3). 

그러나 정당한 인식 내지 주장이 아니다. ｢서

양사정｣ 전에도 외국 도서관을 번역․소개한 자

료가 다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17세기 초부

터 약 200년간 쇄국정책을 고수하였으나, 에도

막부 때 무역과 종교를 분리한 전략을 구사한 

네덜란드(화란)에 한해 교역을 허용하여 외국 

문물을 입수하는 창구로 삼았다. 당시 서양 도

서관을 일본에 처음 소개한 자료는 1814년 모

도끼(本木正栄) 등이 편집한 일본 최초의 영

화사전(英和辞典)인 ｢암액리아어림대성｣(諳

厄利亜語林大成)｣인데, 도서관을 서방(書房)

으로 번역하였다. 1851년에는 무사 겸 네덜란

드학자 미츠쿠리가 ｢팔굉통지｣에서 대영박물

관도서관과 보드레이안도서관을 공공서고(公

共書庫)로, 1860년 미국 선교사 위리철(Way)

의 ｢지구설략｣(地球説略, 전 3권)에 훈독을 부

기한 독일여행 부분에서는 장서실(蔵書室)로, 

동년 관판잡지 ｢옥석지림｣(玉石志林, 전 4권) 

중 제4권 프랭클린 약전(Benjamin Franklin's 

Autobiography)에서는 “1731년 프랭클린이 

대여부지 내에 공공서고를 건립하였다”고 소개

하였다. 또한 1860년 미국사절단으로 참가한 

후쿠자와가 귀국할 때 구입한 청국인 자경(子

卿)의 ｢화영통어｣(华英通语, 1849년)를 번역

한 영어교재 ｢증정화영통어｣(増訂華英通語)

는 도서관을 서적관(ライブレリ)과 서물장(書

物蔵, ショモツグラ)으로(福沢諭吉, 1958, 167), 

히다카(日高為善)의 ｢미행일지｣(米行日誌)는 

서물고(書物庫)로, 모리다(森田岡太郎)의 ｢아

행일기｣(亜行日記)는 서적관으로 번역하였

다. 이들을 포함하여 19세기-20세기 초 일본의 

사전, 여행기, 지리지, 잡지, 연보, 목록, 법령 등

에서 서양 도서관을 번역․소개한 명칭을 시대

순으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따라서 영향력 

측면에서 미미하고 주목받지 못했을지라도 ｢서

양사정｣에 앞서 외국 도서관을 소개한 문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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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서명(저자, 편자, 역자, 권호) 명칭 

1814 諳厄利亜語林大成(本木正栄 等編) 書房

1851 八紘通誌, 初編(箕作阮甫) 公共書庫

1860

地球説略(Way, R.Q. 箕作阮甫 訓点) 蔵書室

官板 玉石志林(제4권, 箕作阮甫) 公共書庫

増訂華英通語(子卿, 諭吉福澤 訳) 書籍館(ライブレリ), 書物蔵(ショモツグラ)

米行日誌(日高為善) 書物庫

亜行日記(森田岡太郎) 書籍館

1861 石橋政方(巻一) 書室

1862
英和対訳袖珍辞書(堀達之助) 書物ヲ集メ置ク所(서물을 수집․배치하는 장소)

尾虹欧行漫録(市川渡) 円ノ室たる書蔵(大英博物館図書部)

1866 西洋事情(諭吉福澤, 제1권) 文庫(ビブリオテーキ)

1871 佛和辭典(好樹堂 譯) 書庫(Bibliotheque)

1872

西航記(諭吉福澤) 書庫, 蔵書庫

新聞雑誌(제45호) 書籍院

徳川幕府(文部省 学問所 昌平黌) 書籍館으로 개칭(1875년 동경서적관의 전신)

1873

英和字彙:附音插図(柴田昌吉․子安峻 編) 書房, 書庫

獨和字典(松田為常 외) Bibliothek을 書籍, 文庫로 번역 

日本帝国文部省年報(제1호) 書籍館 (제4호 공립서적관)

京都集書院 개관 集書院(후신 1898년 개관한 京都府立図書館)

1875 東京開成学校文庫書目・英書之部 文庫

1876
監督雑報(제12호) 書籍館

東京新繁昌記(服部撫松) 書肆

1877
東京書籍館 동경부로 이관 東京府書籍館으로 개칭

東京大学法理文學部図書館 개설 図書館規則 제정

1878 東京高等師範學校圖書館 개관 筑波大学附属図書館의 전신

1878 教育雑誌 제68호(1878. 6.3) 書籍館(권말 서적관일람표 수록) ; 97호(1879.5.15) 公立書籍館

1879 教育令(제1조) 書籍館(최초 법적 용어)

1880 東京図書館 개관 서적관을 도서관으로 개칭(통칭 上野図書館)

1884 東京図書館洋書目録 발간 영문: Catalogue of Tokio Dzushokwan

1886 和英英和語林集成(Hepburn, J.C. 3판) Dzushokwan․Toshokwan(public library), 서적관(Shoseki library)

1887 文部省官制(普通学務局所掌事務) 개정 図書館 

1888 和訳字彙: ウェブスター氏新刊大辞書 書房, 書庫, 書籍館

1889 東京図書館官制(칙령 제21호) 공포(3. 2) 図書館

1889-91 言海(大槻文彦) 図書館(書籍ヲ集メ置キテ人ノ覧ルニ供スル所)

1892 圖書館管理法(西村竹間 編) 간행 圖書館

1893
文部省年報 書籍館을 図書館으로 변경

佛和字彙(中江篤介, 野村泰亨 共譯) 典籍類聚, 書架, 文庫 

1896 日本新报(8.22-28) 古城貞吉의‘古巴島事情’ 쿠바의 図書館 소개(3회 등장)

1897 帝国図書館官制 공포 東京図書館을 帝国図書館으로 개칭

1898 京都附立圖書館 설립 圖書館 

1899
図書館令(칙령 제429호) 공포 図書館

秋田県立秋田図書館 設立(11월 개관) 図書館

1900 図書館管理法(文部省) 발간 칙령 해설

1904 佛和大辭典(Lemarechal, J.M. 편역) Bibliotheque를 圖書館으로 번역

1906 和仏辞書(織田信義 외) 書籍館(Bibliotheque imperiale), 図書館(Bibliotheque)

1908 日本文庫協会(1892년 결성) 日本図書館協会로 개칭 

<표 1> 일본에서 도서관 관련 출처와 명칭의 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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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있기 때문에 후쿠자와의 최초 소개설은 

온당하지 않다. 

요컨대 고대 일본에서 도서와 문서 등 기록

물을 수집․보존한 시설명의 원조는 율령제 하

의 도서료다. 그 후 문고(文庫), 예정(芸亭), 예

각(芸閣), 문전(文殿), 문창(文倉), 문장(文

藏), 서고(書庫), 서부(書府), 서창(書倉), 서

전(書殿), 서루(書樓), 비각(秘閣), 보장(宝

藏), 경장(経蔵), 경고(経庫), 경루(経樓) 등 

다양한 명칭이 사용되었다. 메이지 유신 초중

기 자료에도 서방, 서고, 문고, 장서실, 장서고, 

서적원, 서적고, 서적장, 서적관, 집서원 등이 

혼용되었다. 1872년 문부성이 최초 관립 도서

관인 서적관을 개관한 후 1873년 ｢일본제국문부

성연보｣(日本帝国文部省年報) 제1호와 1876

년 ｢감독잡보｣(監督雑報) 제12호에 공식 용

어로 표기되었다. 그리고 1877년에는 동양 최

초로 시설명에 도서관 명칭을 부여한 동경대학

법리문학부도서관(東京大学法理文學部図書

館)이 설치되고 ｢도서관규칙｣(図書館規則)이 

제정되었으며, 1878년 동경고등사범학교도서

관(東京高等師範學校圖書館)이 개관하였다. 

그럼에도 전국적으로는 문고, 집서원, 도서실, 

서적종람소, 서적실, 서적관 등이 혼용되는 가

운데, 1879년 공포된 ｢교육령｣(教育令) 제1조

에서 서적관이 법적 용어로 규정됨으로써 많은 

서고와 문고 등이 서적관으로 개칭되었다. 1880

년 동경서적관의 동경도서관으로의 개칭, 1884

년 ｢동경도서관양서목록｣ 발간, 1886년 ｢화영

영화어림집성｣(和英英和語林集成)에서 도서

관(Dzushokwan; Toshokwan) 용어의 등장, 

1887년 문부성관제 개정에서의 도서관 표기, 

1889년 동양 최초 도서관 법령인 ｢동경도서관

관제｣ 공포 등을 계기로 도서관이란 용어가 확

산되었다. 1890년대는 도서관이 통일된 명칭으

로 사용되거나 일반화됨에 따라(日本図書館協

会, 2005, 31; 岩猿敏生, 2007, 151-152) 1899

년 ｢도서관령｣(칙령 제429호)이 공포되었다. 이

어 한자문화권인 중국(图书馆), 대만(圖書館), 

한국(도서관), 베트남(đồ thư quán, 图书馆)에

도 이입되었다. 그럼에도 메이지 중기에 조어

된 화제한어인 도서관을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

는 여전히 분명하지 않다. 19세기 관련 자료의 

집요한 추적과 논증이 계속되어야 한다. 

 3. 중국에서 도서관 명칭의 변용과 
쟁점

3.1 도서관 발전과 명칭의 변용

중국의 장서문화사는 천년을 상회한다. 고대 

중국에서 왕조의 기록과 문서, 전적과 도서 등

을 집적한 시설은 통칭 장서루(藏书楼) 또는 

장서처(藏书处)다. 관부(官府)와 사가(私家)

를 불문하고 자료를 수집․보존하는 누각을 말

한다. 그 유형은 건립주체에 따라 왕조․왕실의 

관부장서루(官府藏书楼), 도교․유교․불교 등 

종교시설의 사관장서루(寺观藏书楼), 교육시설

의 서원장서루(书院藏书楼), 정치인․문인․학

자 등의 사가장서루(私家藏书楼)로 대별할 수 

있다. 그 가운데 왕조 관서고(官书库)와 사가 

장서루가 대표적이다. 

3.1.1 고대 왕조의 관서고(官书库) 

최초의 연대기 역사서 ｢춘추좌씨전｣(春秋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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氏传)에 따르면 고대 왕조의 기록물 수집․보

존은 주대(周代, BC 1100-256년)에 시작되었

다. 그러나 주왕실과 관부가 기록물 및 문서를 

집적한 시설명에 대해서는 천부(天府), 맹부

(盟府), 수장실(守藏室) 등 다양한 견해가 있

다.7) 그럼에도 서주(西周) 왕실이 맹부를 설치

하여 주로 공적 기록, 왕실 계약문서, 도서 등을 

보존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전한(前漢, 

BC 202-AB 8년) 사마천의 ｢사기｣(史记)8)는 

춘추전국시대(BC 770-221년) 도가를 창시한 

노자(老子, BC 571-471년)를 수장실의 사(史)

로 기록하고 있다. ‘사’는 수장실을 전담하는 관

직이다. 이를 근거로 대개 노자를 최초 도서관

장으로 간주하지만 수장실이 문물관과 박물관 

기능도 겸하였다는 이유로 부정하는 주장도 있

다. 따라서 주대의 맹부는 도서관의 원시적 형

태로 왕실문고, 기록보존소, 장서처에 해당하지

만 전설에 머물고 있다.

최초 통일왕조 진대(秦代 BC221-207年)에 

이은 두 번째 통일왕조인 한대(汉代, BC 202- 

AD 220년)에는 관부장서의 흔적이 명확하다. 

관서고의 왕조별 명칭은 한대의 난대(兰台)․

기린각(麒麟阁)․석거각(石渠阁)․천록각(天

禄阁)․석실각(石室阁)․연각(延阁)․비부

(秘府), 진대(晋代 266-420년)의 비각(秘阁)․

동관(東観)․인수각(仁寿阁), 남북조(420-589

년)의 총명관(总明馆)․학사관(学士馆)․문

덕전(文徳殿)․인수각(仁寿阁)․문림각(文

林阁), 수대(581-619년)의 비각(秘阁)․동도

수문전(東都修文殿)․동도관문전(東都観文

殿), 당대(620-907년)의 숭문원(崇文院)․홍

문관․문덕전․사고(四库)․십이고(十二库), 

송대(962-1279년)의 삼관(三館: 史館, 昭文

館, 集賢書院), 비각․존경각(尊经阁)․용도

각(龙图阁)․천장각(天章閣) 등, 명대(1369- 

1644년)의 한림원(翰林院)․문연각(文淵阁), 

청대(1645-1912년)의 사고칠각(四库七阁) 등

으로 이어졌다. 

그 가운데 왕조를 대표하는 관서고는 청조 

37년(1772년) 시작하여 1781년 완성한 ｢사고전

서｣(四库全书) 수장고인 칠각(七阁)이다. 1772

년 청조 건륭제(乾隆帝)는 역대 왕조의 전적

을 총서로 엮는 대규모 편찬사업을 계획하고 

지방행정구역인 성(18개)과 현(1,281개)에 천

하의 전적을 수집하도록 칙령을 내리고 편찬을 

담당할 사고전서관을 설치하였다. 수집된 책

(궁중 장서, 지방행정기관이 수집한 책, 민간이 

헌상한 책 등)은 총재 우민중(于敏中)과 총찬

관 기윤(紀昀)을 비롯한 학자 360명과 필사생 

3,800여명이 편찬하였다. 건륭제는 책을 선별

하는 과정에서 만주족을 경멸한 내용이 수록된 

2,400여종을 파괴하였고, 400-500종은 내용을 

개정하였다. 이를 두고 ‘청조판 분서갱유’ 내지 

‘최악의 문단 범죄’라는 비판과 반론이 혼재한

다. 고대부터 청조까지의 10,680종을 경사자집

(经史子集)으로 분류하여 1782년 해제․편찬

한 사고전서는 총 3,462종(79,338권), 약 97,700

만자로 동양사상의 기념비적 총서, 위대한 지

 7) 학계는 천부(天府)를 선대 왕실기록물의 포괄적인 아카이브, 맹부(盟府)를 주왕조 특수기록관, 수장실을 주왕조 

태사부가 도판, 맹서, 족보, 계약서 등을 수집․보존한 특별서고(통상 원부는 천부에 은밀하게 보존하고 사본은 

태사부 서고(국립공문서관)에 보존)로 간주하고 있다.

 8) 老子 “周守藏室之史也”。这个 “守藏室”, 就是藏书之所，“史”, 就是专门管理图书的官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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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성과로 회자된다. 초간본은 자금성(紫禁城)

에 소장하고, 1792년까지 6질을 추가한 정본을 

전국 7각에 보존하였다. 궁중 문연각(文渊阁), 

원명원(圆明园) 문원각(文源阁), 열하(熱河) 

피서산장(避暑山莊) 문진각(文津阁), 심양고

궁(沈阳故宫) 문소각(文溯阁)이 내정사각

(內廷四阁, 또는 北四阁)이고, 양주 대관당

(大观堂) 문회각(文汇阁), 진강 금산사(金山

寺) 문종각(文宗阁), 항주 서호고산 성인사(

圣因寺) 문란각(文澜阁)이 절강삼각(浙江三

阁, 또는 南三阁)이다. 북사각 중 문진각․문

연각․문소각과 남삼각 중 문란각이 왕실의 4

대 사각이다. 현재 문진각 사고는 북경도서관, 

문연각은 대만 고궁박물원(故宫博物院), 문

소각은 감숙성도서관(甘肃省图书馆), 문란각

은 절강성도서관(浙江省图书馆)에 보존되어 

있다. 

3.1.2 중세 사가의 장서루(藏书楼) 

중국 최초로 사가 장서루(또는 장서처)를 조

성한 인물은 춘추말기 유교의 시조이자 교육

자․철학자였던 공자(孔子 BC 551-479년)다. 

그는 유생 교육과 연구를 위해 문헌을 수집하

여 사가장서를 만들었다. 다만, 정확한 명칭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다. 장서루는 당송대 정

치인, 학자, 문인, 장서가 등을 시작으로 명대에 

본격화되고 청대에 개화하였다. 특히 오대십국

(五代十國, 907-979년) 이래 장서가 총 739명 

중 절반 이상이 청대의 인물이었고19), 동부 강

소성(江苏省)과 동남부 절강성(浙江省)을 중

심으로 전성기를 구가하였다. 

고대 장서루 명칭을 추적하면 당대는 재상 

이필(李泌, 722-789년)의 단거실(端居室), 시

인 위소보(韦少保, 751-814년)의 장서동(藏

书洞), 시인 백거역(白居易, 772-846년)의 지

북서고(池北书库)가 대표적이다. 송대의 대규

모 사가 장서루는 유학자 사마광(司马光, 1019- 

1086년)의 독서당(読书堂), 엽몽득(叶梦得, 

1077-1148년)의 주서각(紬书閣), 시인 육유

(陆游, 1125-1210년)의 서소(书巢), 시인 겸 

장서가 우무(尤袤, 1127-1194년)의 수서당(遂

书堂)이, 명대는 서법가 봉방(丰坊, 1492-1563

년)의 만권루(万卷楼), 정치인 겸 장서가 범흠

(范钦, 1506-1585년)의 천일각(天一阁), 장

서가 모진(毛晋, 1599-1659년)의 급고각(汲

古阁), 그리고 청대는 정치인 황거중(黄居中, 

1629-1691년)의 천경당(千顷堂), 애서가 전증

(錢曽, 1629-1701년)의 술고당(述古堂), 대신 

겸 학자 서건학(徐乾学, 1631-1694년)의 전시

루(伝是楼), 구소기(瞿紹基, 1772-1836년)의 

철금동검루(铁琴铜剑楼), 판본목록학자 엄원

조(严元照, 1773-1817년)의 방초당(芳椒堂), 

정치인 겸 경학자 완원(阮元, 1764-1849년)의 

문선루(文选楼), 장서가 장금오(张金吾, 1787- 

1829년)의 애일정러(爱日精庐), 양이증(杨以

增, 1787-1856년)의 해원각(海源阁), 명관 하

희년(何熙年)의 환성장서루(皖省藏书楼), 상

해 천주교의 서가회장서루(徐家汇藏书楼), 수

장가 서수란(徐树兰, 1837-1902년)의 고월장

서루(古越藏书楼), 금석학자 육심원(陆心源, 

1838-1894년)의 벽송루(皕宋楼), 상해 상무인

서관(商务印书馆)의 함분루(涵芬楼, 1904년)

가 유명하다. 청대의 4대 장서루(천일각, 고월

장서루, 철금동검루, 해원각) 중 천일각․고

월장서루와 서가회장서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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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천일각은 범흠이 1561-1565년 절강성 

영파시 월호 서남쪽에 건립한 현존 중국 최고

인 동시에 세계 3대 사가장서루의 하나다(國家

圖書館, 2016, 4). 자신의 호를 붙여 동명초당

(東明草堂)으로 지칭하다가 천일각으로 개칭

하였고 장서는 7만여권(송․원대의 1급 166종, 

2급 2,301종, 3급 5,735책을 포함한 22,360종)

에 달하였다. 역대 과거기록과 지방지가 가장 

많으며 명대 과거기록은 80%를, 1583년(万历 

11년) 이전의 명대 등과록(登科录)은 거의 완

전하게 수집하였는데 총 370여종 중 90% 이상

이 고본(孤本)이다. 범흠은 장서문화의 양면성

인 소장과 이용을 중시하여 벌레, 습기, 화재, 

유실 등을 막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였다. 또한 

장서관리규칙인 ‘代不分書 書不出閣’(장서는 

자손 대대로 나누어 가지지 못하고, 장서각을 

벗어나지 못한다)과 ‘以水制火 火不入閣’(물

로 화재를 진압하고 불이 장서각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을 통해 개인 소유나 외부 유출, 화

재를 사전에 차단하였다. 이러한 엄격한 관리는 

고유한 장서문화 형성 및 발전에 귀감이 되었다. 

그러나 건륭제 도서수집령에 따른 헌서(643종), 

1842년 아편전쟁과 영국군 약탈, 1850-1864년 

태평청국 난으로 후손들이 피신한 후 유민들의 

무단유출 등으로 많이 소실되어 현재 13,000권

에 불과하고 공공도서관으로 바뀌었다. 1982년 

국무원은 천일각을 ‘전국중점문물보호단위’(全

国重点文物保护单位)로 지정하였다. 

다음으로 1842년 상해에 도착한 예수회 선교

사 3명(Gotteland, Esteve, Brueyre)이 1847년 

선교를 위한 중국어 학습 및 자료보존 공간을 마

련하기 위해 서가구(徐匯区)에 설립한 서가회

장서루(徐家汇藏书楼 Bibliotheca Zi-ka-wei, 

일명 天主堂藏书楼)는 상해 최초 근대도서관

이다. 처음에는 교회 북단의 선교사 방 3개로 

운영하다가 1860년 조가빈(肇嘉滨) 운하 동쪽

의 큰 건물로 이전하였고, 다시 공간이 부족하

자 1897년 은행나무 고목으로 둘러싸인 대지에 

유럽풍 2층 12개 방을 확보하였다. 1층에는 중

국서, 2층에는 서양서를 배치하였는데 전성기에

는 10만종 20만권(중국서 12만권, 서양서 8만

권)을 수장한 대형 도서관이었다(King, 1997, 

456-469). 1956년 상해도서관에 편입된 후 분

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1902년 서수란의 고월장서루는 

청대 말기를 대표하는 사가장서루다. 그는 고

향인 절강성 소흥시 대통학당 인접지에 부지 

1.6 에이커(6,475㎡)를 매입하고 은화 32,960

량을 투입하여 건립한 후 장서 7만권 이상을 수

장하였다. 서양 계몽문화 및 개혁주의를 수용하

고, 일본 메이지 유신을 모방하여 도서관규정을 

만들고 1904년 대중에게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현대 도서관의 태동과 사가장서의 공립도서관

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1932년 소흥현립도

서관(绍兴县立图书馆)으로 재편되었다. 

요컨대 고대 중국은 많은 전적을 생산․보

존한 지식문화의 종주국이었다. 역대 왕조는 

문서와 귀중한 전적을 수집․보존하는 관서고

를 설치하였고, 많은 재상․관리․문인․학자

도 장서루를 건립하였다. 그 명칭은 고유명사 

뒤에 부기한 ‘실(室), 각(閣), 부(府), 관(観), 

원(院), 전(殿), 고(庫), 당(堂), 루(樓), 정

(亭), 제(齋) 등이었다. 이를 대표하는 수장고 

명칭이 관서고 내지 장서루인데, 대다수는 보

존에 방점을 두었을 뿐 대중을 위한 개방에는 

인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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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근대의 장서루(藏书楼)와 장서원(藏

书院)

17세기 중반 중국은 청왕조 3대 군주(강희

제, 옹정제, 건륭제)로 이어지는 태평성대를 이

루었다. 그러나 조정 관료의 부패, 국권이 침탈

된 한족의 저항, 유럽 열강의 침략 등으로 시세

동점(西势东渐)이 시작되었다. 소위 중국전통

을 고수하면서 서양학문을 수용하는 중체서용

(中体西用) 시대가 개막됨으로써 근대 도서관 

태동의 여건이 조성되었다. 이를 선도한 주역

은 서양 선교사와 중국 개화파 지식인들이다. 

먼저 중국에 체류한 선교사들은 서양학교 설

립, 선진문물 보급, 한역 세계지도와 지리서 등 

서학(西学)과 신문명을 전파하였다. 특히 이탈

리아 선교사 알레니(Aleni)의 유럽 인문지리

서 ｢직방외기｣(职方外纪, 1623년)와 ｢서학범｣

(西學凡, 1623년), 독일 선교사 파버(Faber)의 

｢덕국학교논략｣(德国学校论略, 1873년), 미국 

선교사 마틴(Martin)의 ｢서학고략｣(西学考略, 

1883년｣, 영국 웨일스의 침례교 선교사 리차드

(Richard)의 ｢칠국흥학비요｣(七国兴学备要, 

1898년｣ 등 한역 서학서는 서양 도서관 사상 

및 운영의 유입과 새로운 도서관․문화시스템 

구축에 큰 영향을 미쳤다. 

다음으로 청조 후기의 개혁파 사상가, 정치

평론가, 언론인 등은 저술을 통해 서양 도서관

을 소개하고 봉건적 도서관의 개선을 촉구하였

다. 최초 지리서로 유럽 6개국, 미국 18개주, 아

시아, 아프리카의 장서루를 번역․소개한 임칙

서(林则徐)의 ｢사주지｣(四洲志, 1841년), 서

양 장서루를 소개한 위원(魏源)의 ｢해국도지｣

(海国图志, 1841년)에 이어 전기 개화파를 주도

한 왕도(王韬)는 1867년 선교사 레그(Legge)

의 초청을 받아 중국 문인 최초로 유럽 박람회

를 견학하였고, 영국에 2년간 머물면서 그와 함

께 중국 고전을 번역하였으며, 프랑스 등을 여

행하였다. 그 후 유럽 제국의 역사와 문화를 소

개한 견문록이　｢만유수록｣(漫游随录, 1883년)

이다. 대량 생산용 공장, 신속한 운송수단, 각종 

사회제도, 대학, 박물원(博物院), 장서원(藏书

院) 등을 상술하였고, 영국 박물원을 기술한 부

분에서 “도시에는 장서원이 무수히 많은데 모

두 관람을 허용한다․․․중국 경서, 역사서, 

제자서와 문집도 두루 비치되어 있다. 시민은 

빈부를 불문하고 들어가 독서하는 인원이 하루 

수백 명에 달한다”고 기술하였다(王韜, 1985, 

100-102; 钟叔河主, 1985, 102). 더 주목해야 

할 인물은 광동성 매판상인 출신으로 개혁주

의자이자 사상가인 정관응(郑观应)이다. 그가 

｢역언｣(易言)을 증보해 총 87편(정문 57편, 

부록 30편)으로 구성한 ｢성세위언｣(盛世危言, 

1894-1900년)은 국가개혁과 부흥책략을 제시

한 서학담론의 완결이자 집단지성을 대표한다. 

입헌제․과거제․관리임용제 개혁, 중상정책, 서

학제 도입, 국제법 기반의 외교 중시, 사회보장

제도, 지방․향촌 질서재건을 통한 사회적 안

정, 기반시설 건설과 산업화 등 개혁적 담론이 

망라되어 있다. 그 가운데 제7편(藏书)에서 영

국, 러시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기타 국가

의 장서원(藏书院) 규모 및 관리방법을 상술

하였는데, 골자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郑观

应, 1996, 86-87).

서양 각국에는 장서원(藏书院)과 박물원(博物

院)이 있고, 특히 영국은 서적이 많았으며, 한대

와 당대 이후의 왕조별 서적을 구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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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릇 국가마다 신간서가 있을 때는 2부를 도서관

에 보내 소장하도록 한다. 국가계획 및 민생에 

유익한 도서는 조정에서 반드시 큰 상을 내리는 

동시에 몇 년간 단독 출판권을 준다. 함풍 4년

(1854년) 원중(院中)에 큰 건물을 세워 독서당

으로 호칭하였는데, 300명을 수용할 수 있고 중

앙에 책상과 필묵을 놓았다. 독서 희망자는 먼저 

현지 신사(绅士)의 추천서를 받아 성명과 주소

를 기입하여 장서원 책임자에게 전달하고 열람

증을 발급받아 장서원에서 도서를 열람할 수 있

게 하였다․․․열람한 후에는 반납해야 하고, 

휴대한 채 밖으로 유출하거나 훼손․낙서를 금

하고 있다. 만약 도서를 손실하면 책임을 물어 

배상하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성세위언｣ 등은 1898년 백일유

신(百日維新)을 계기로 유신파뿐만 아니라 개

혁파에게 중요한 논거로 작용하였다. 후기 개

혁파를 주도한 양계초는 ｢신대륙유기｣(新大

陆游记, 1904년)에서 미국 도서관을 소개하였

고, 새로운 도서관 건립을 주장하였으며, ｢서학

서목표｣(西学书目表)를 편찬하였다(宋建成, 

2014). 1896년에는 ｢시무보｣ 창간호에서 ‘서양 

국가는 학교, 신문관, 서적관을 통해 인재를 양

성한다’고 피력하였고, 이를 확장하여 제13호

에서 “금일의 활성화 전략은 먼저 인재를 육성

해야 하고, 인재를 교육하려면 새로운 학술이 

필요하며, 새로운 학술은 반드시 과거제도를 

개혁하고 학교를 설립하고 도서관을 건립해야 

한다․․․이 3가지가 국가에 활력을 불어넣는 

길이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강유위(康有为)는 

｢구주십일국유기｣(欧洲十一国游记, 1906년)를 

저술하고 ｢만목초당서장｣(万木草堂书藏)과 

｢강학회서장｣(强学会书藏)을 설립하였으며, 

｢일본서목지｣(日本书目志)도 편찬하였다. 이

처럼 19세기말 강유위, 양계초 등은 학습도서

관인 서장을 설치하여 일반에게 개방하였고, 

이를 계기로 1900년대 초반 일반에 공개하는 

장서루 설립은 사회적 풍조가 되었다(張几, 2011, 

71-72).

요컨대 서양 선교사들의 서학 및 신문명 전

파, 한역 세계지도와 지리서 등 배포, 도서관의 

중국식 명칭인 장서루 건립에 이어 개혁파들의 

주창과 논리는 봉건적 장서루 및 장서원을 개

선하고 명칭을 도서관으로 대체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환언하면 양대 주역들은 중국

의 전통적 도서관을 현대적 시스템으로 전환시

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左玉河, 2007, 27). 

3.2 도서관 명칭의 출현과 쟁점

동양의 맹주로 군림한 건륭제 청국도 19세기 

중반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그 분기점은 영

국과 대립한 아편전쟁(阿片战争, 1840-1860년)

이었다. 청조 완패로 중화사상은 무너지고, 서

세동점 조류 속에서 서구 열강의 반식민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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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락하였다. 그 와중에 19세기말 귀국한 영미 

유학파 및 개혁파 주도로 서양 신문물이 도입

되기 시작하였고 일본과의 활발한 지적 교류를 

통해 신교육제도를 수용하면서 장서루 내지 장

서원을 대체한 용어로 도서관이 이입되었다. 

그렇다면 도서관이란 명칭은 언제 도입하였

는가. 1993년판 ｢중국대백과전서｣(中国大百

科全书)는 19세기말로 기록하고 있다. 근대 계

몽사상가로 추앙받는 양계초가 조어했다는 입

장, 장원제(張元済)가 북경에 설립한 통예학

당도서관에서 유래하였다는 주장, 외교관 부운

룡의 ｢유력일본도경여기, 30권｣가 최초라는 견

해 등 다양하다(張麗華, 2009, 47-69). 

먼저 조어설은 1896년 8월 26-28일 ｢일본신

보｣(日本新报)에 한어학자 고조가 연재한 ‘古

巴島事情’에서 출발한다. 그는 쿠바의 공공시

설로 ‘여학교, 음악학교, 농예학교, 체육학교, 

자선병원, 가난한 농민보육원, 박물관, 도서관 

등이 있다’고 소개하였고, 그 일부를 발췌하여 

중국어로 번역한 고조의 기사를 동년 9월 27일 

양계초가 상해 ｢시무보｣ 제6권 번역란에 ‘古巴

岛述略’로 게재하였다. 이어 일본 최초의 종합

잡지 ｢태양｣(太陽) 제9호에 번역․게재된 것

을 1899년 6월 양계초가 ｢청의보｣(清议报) 제

17책에 ‘論図書館為開進文化一大機関’이라

는 제하로 게재하였는데, “세인들은 학교가 유

익하다는 것을 알지만 문화에 해당하는 주요 

기관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공공도서

관 설립이 신문화를 개척하는데 유일하게 좋다. 

신문화를 열고 싶다면 도서관보다 더 큰 효과

는 없다․․․유럽과 미국에는 도서관이 아주 

많다. 나는 도서관이 학교를 보완할 수 있음을 

세상에 알리고 싶다”고 주장하였다(梁启超, 

1899, 14-16). 이처럼 중국 신문에 도서관이란 

용어가 처음 등장한 점(吴晞, 1996, 7)에 주목

한 중일 학자들이 양계초가 조어한 것으로 간

주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조 말기 상해에 상무인

서관을 설립한 교육가․문헌학자․유신파 장원

제는 1897년 북경에 사립 서학당인 통예학당을 

건립하고 ｢통예학당장정｣(通艺学堂章程, 13장 

61개조)과 세칙인 ｢통예학당도서관장정｣(通艺

学堂图书馆章程, 12개조)을 제정하였다. 학칙

인 전자는 제3장 제2조에서 구비시설의 하나로 

도서관을 규정하였고, 후자는 목적, 장서구축, 

도서분류, 인력배치, 대출방법, 도서배상, 대출

책수와 시간, 도서기부 등을 규정하였다. 장정

은 중국 최초의 도서관규칙이고 통예학당도서

관은 최초로 도서관 명칭을 부여한 사례라는 

측면에서 기원으로 간주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1889년 부운룡의 ｢유력일본도경여기｣ 전편 상

하권에 도서관이 등장한다. 그 중 전편 상권에

서 동경대학을 방문한 상황을 “대학장 와타나

베(渡辺太一), 사무원 나가이(永井久一郎)가 

대학을 안내하였다․․․도서관에 중국어 원

본이 있었다”는 내용이 있고, 전편 하권의 도서

관 여행에서는 “절강도서관이 ｢유력도경여기｣

(游历图经余纪, 1889년) 인쇄본을 소장하고 

있었다”는 기록을 들어 최초로 주장한다. 

그러나 서양 도서관을 언급한 중국 자료를 

추적․집계한 <표 2>를 보면 17세기 초부터 많

은 문헌이 서원, 서관, 서루, 장서루, 서고, 서적

관 등으로 소개하였다. 그리고 도서관이란 단

어는 류정담(刘正埮) 등이 1884년 편찬한 ｢한

어외래사사전｣(汉语外来词词典)에 등장한다. 

따라서 간행연도의 시차를 비교하면 류정담 등

의 ｢한어외래사사전｣은 양계초 조어설보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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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출처(서명, 저자, 출판사) 명칭

1623 职方外纪; 西學凡(Aleni, G.) 书堂阁, 书院

1841 英吉利纪略(陳逢衡) ; 四洲志(林则徐) 书館, 大书馆

1842 海国図志(魏源) 书樓, 书馆, 大书馆

1847 徐家汇天主堂藏书楼(这里便) 설립 藏书楼(Bibliotheca) 

1848 瀛環志略(徐继會) 大书院, 藏书楼

1849 上海书会(Shanghai Book Club, 중국명 工部局图书馆) 설립 洋文书院으로 개칭(Shanghai Library)

1853 暎咭唎紀略(陳逢衡, 荒木謇 訓点) 大书馆

1854 地理全志(Muirhead, Willian ; 勝村治右衛門) 大书院

1856 地球説略(緯理哲) 藏书之室 

1867 漫遊随録(王韜) 藏书大庫, 书庫, 藏书之庫

1868 欧美環遊記(張徳舞) 书楼(미국 대학도서관 지칭)

1876 環遊地球新録(李圭) 书庫(옥스포드 대학도서관 지칭)

1877 申报(3. 22) 洋文书院

1879-1882 扶桑游记(如王韬, 1879); 日本记游(李筱圃, 1880); 日本国志(黄遵宪, 1882) 书籍馆

1883
訂増英華字典(Lobscheid, Wilhelm 저, 井上哲次郎 増訂) 书房, 文房, 书府, 书廳, 书樓, 藏书馆

漫游随录(王韬) 藏书院

1884-1889 汉语外来词词典(刘正埮, 1884) ; 游历日本图经余记(傅云龙, 1889) 图书馆

1894
教育世界(제62호) 기사 拟设简便​图书馆说

盛世危言: 藏书(郑观应) 藏书院, 博物院

1895 时务报(창간호, 梁启超) 书籍馆

1896 时务报(제16호) 梁启超 ‘古巴島述略’게재 图书馆 등장(古城貞吉 기사 발췌․한역) 

1898 戊戌政变记(梁启超) 开大图书馆(强学会 5대 업무의 하나)

1899 清议报(제17책, 6월, 14-16면) 번역 기사(원전: 일본 太陽) 论图书馆与开进文化一大机关

1902
扶桑両月記(羅振玉) 일본 图书馆 소개

東遊接録(日本教育視察報告書, 呉汝繪) 图书馆(10회 이상 등장)

<표 2> 중국의 도서관 관련 출처와 명칭의 변용 

년, 장원제 ｢통예학당장정｣보다 13년 앞선다. 

일본에서 1880년 동경서적관이 동경도서관으

로 개칭되는 등 새로운 명칭이 사용될 때 중국

인의 일본 견문록과 일기 등에 도서관이 기록

된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부운룡의 ｢유력일

본도경여기｣도 일본에서 발간된 후 1889년 5월 

귀국하여 청왕조에 직접 보고하였기 때문에(沈

国威, 2010, 224) 고조가 부운룡의 여행기를 

읽고 1896년 ｢시무보｣에 도서관이란 말을 사용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요컨대 고대 및 근대 중국에서는 부(府), 실

(室), 각(阁), 관(观), 전(殿), 당(堂), 제(斋), 

장(藏), 루(楼), 원(院) 등이 도서관을 지칭하

는 용어로 사용하였고, 중장경용(重藏輕用) 

또는 장이불용(藏而不用)을 중시하였다(左玉

河, 2007, 24-40). 이어 명조에서 청조로의 교

체기와 그 후 중국에 진출한 서양 선교사들이 

포교와 함께 사대부에 서학 및 문물을 번역․

소개하는 한편, 구미와 일본을 견문한 지식층

이 신문물을 기록한 지리지, 여행기, 일기 등에

서 서양 도서관을 서당각, 서원, 서관, 서루, 서

고, 장서설, 서적관 등으로 표기하였다. 그리고 

도서관이란 용어가 최초로 등장한 중국 문헌은 

1884년 류정담의 ｢한어외래사사전｣이고,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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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운룡의 ｢유력일본도경여기｣, 잡지 ｢교육세계｣

와 ｢시무보｣ 등으로 이어졌다. 부언하면 1880

년 일본이 동경서적관을 동경도서관으로 개칭

하던 시점에 일본과 교류하던 중국인 문헌에 

도서관이라는 용어가 이입되었다. 그 여파로 

1894년 상해 세인트존스대학이 도서실을 설치

하였고, 1903년 경사대학당(京师大学堂)은 장

서루를 도서관으로 개칭하였으며, 동년 중국 

최초로 시설에 도서관 명칭을 부여한 문화대학

도서관(文华大学图书馆)이 등장하였다. 이어 

1904년 호북성도서관(湖北省図書館)과 호남

성도서관교육박물관(湖南圖書館教育博物

館), 복건도서관(福建図書館)이 설립되고 강

소, 산동, 산시, 절강, 하북 등에도 등장하였다. 

1909년에는 ｢경사급각성도서관통행장정｣(京師

及各省圖書館通行章程)을 제정․공포하여 공

공도서관 설립과 발전을 장려함에 따라 경사도

서관(1909년), 남경국립도서관(1910년), 청화

대학도서관(1911년) 등이 건립되었고 말기에

는 현대식 공공도서관이 18개로 증가하였다(汪

朝光, 1993). 

그럼에도 중국에서는 근대 잡지 및 신문의 

기사를 근거로 20세기 초반 도서관이 서장, 장

서루, 장서원을 대체하였다는 주장이 지배적이

다(翟桂荣, 2020, 119-126). 또한 장금랑(張錦

郎, 1984, 70)은 ｢시무보｣에 도서관이 등장한 

것을 계기로 중국에 전파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 후 중국 ｢도서정보사전｣(图书情报词典, 

1990)을 비롯한 많은 저술, 언론, 웹사이트, 블

로그는 ｢시무보｣ 기사를 최초로 간주하고 있

다. 고유한 명칭인 장서루나 장서원 등이 서구 

열강과의 전쟁으로 인한 파괴와 경제적 불황, 

새로운 장서개념 및 장서루 출현, 청대 후기 도

서관법제 공포․시행을 계기로 현대 도서관으

로 변모한 것(徐凌志, 卓腮娇, 2006, 107-110)

은 분명하지만, 도서관이란 용어가 중국에 최초

로 등장한 시기는 1896년이 아니라 1884년이다. 

4. 요약 및 결론

도서관은 메이지 중기의 화제한어로 19세기 

말 한자권 국가에 이입되었다. 일본과 중국에 

서양 도서관을 소개한 사전, 저서, 번역서, 논문, 

신문기사 등을 추적하여 최초로 소개한 인물과 

문헌에 대한 오류를 논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고대 일본에서 도서관 전사(前史)의 

최초 시설명은 도서료다. 그 후 문고, 예정, 예

각, 문전, 문창, 서고, 서부, 비각, 보장, 경장, 경

고, 경루 등이 혼용되다가 메이지 유신 이후 문

고, 장서고, 서적원, 서적고, 서적관, 집서원 등

으로 수렴되었다. 그리고 서양 도서관을 최초

로 소개한 문헌은 1814년 모도끼의 ｢암액리아

어림대성｣이다. 이어 1851년 미츠쿠리의 ｢팔굉

통지｣와 1860년 ｢지구설략｣ 및 ｢옥석지림｣, 역

시 1860년 히다카의 ｢미행일지｣와 모리다의 ｢아

행일기｣ 등에도 서양 도서관이 다양한 용어로 

번역․소개되었다. 1872년 문부성이 개관한 서

적관은 1873년 ｢일본제국문부성연보｣와 ｢감독

잡보｣에 공식 용어로 표기되었고, 1877년 일본 

최초로 도서관 명칭을 부여한 동경대학법리문

학부도서관 설치, 1880년 동경서적관의 동경도

서관으로의 개칭, 1886년 ｢화영영화어림집성｣

에 도서관 용어의 등장, 1889년 ｢동경도서관관

제｣ 공포 등을 계기로 확산되었고 1899년 ｢도

서관령｣ 공포로 법적 용어가 되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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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6년 후쿠자와의 ｢서양사정｣이 최초라는 중

론은 오류다.

다음으로 고대 중국에서 기록물을 수집․보

존한 최초 시설명은 서주 왕실의 맹부(盟府)

다. 그 후 중장경용을 중시한 부, 실, 각, 관, 전, 

당, 루, 원 등이 도서관을 지칭하였다. 명조에서 

청조로 교체되는 시기에 서양 선교사들이 서학 

및 문물을 번역․소개하였는데, 그 최초는 1623

년 알레니의 ｢직방외기｣와 ｢서학범｣이다. 이어 

1841년 임칙서의 ｢사주지｣와 위원의 ｢해국도

지｣, 1867년 왕도의 ｢만유수록｣, 1868년 장덕

무의 ｢구미환유기｣, 1876년 이규의 ｢환유지구

신록｣, 1879년 여왕도의 ｢부상유기｣, 1880 이

소포의 ｢일본기유｣, 1882년 황준헌의 ｢일본국

지｣, 1894년 정관응의 ｢성세위언｣ 등에서 구

미․일본의 도서관과 문고를 서원, 서관, 서루, 

서고, 장서실, 서적관 등으로 표기하였다. 도서

관은 1884년 류정담의 ｢한어외래사사전｣에 처

음 등장하며, 1889년 부운룡의 ｢유력일본도경

여기｣, 1894년 ｢교육세계｣와 1895년 ｢시무보｣ 

등으로 이어졌다. 1880년 동경도서관으로의 개

칭을 계기로 중국 문헌에 이입되었고, 1894년 

상해에 세인트존스대학도서실이 설치되었으며, 

1903년 경사대학당이 장서루를 도서관으로 개

칭하였고, 동년 최초로 도서관 명칭을 부여한 

문화대학도서관이 등장하였다. 따라서 1896년 

양계초가 ｢시무보｣ 번역란에 게재한 기사가 중

국에 이입된 최초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요컨대 화제한어 도서관은 19세기말 한자문

화권인 중국(图书馆), 대만(圖書館), 한국(도

서관), 베트남(đồ thư quán, 图书馆)에 이입되

었다. 한국에서는 언제부터 사용되었고, 1901년 

일본홍도회 부산지회가 설립한 도서관의 최초 

명칭은 도서구락부, 독서구락부, 홍도도서실, 홍

도도서관, 홍도문고, 부산도서관 중에서 어느 

것인가. 후속연구를 통한 논증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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